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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경쟁구도 연구

엄현지, 이홍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The study on effect of policy change on competitive aspect between 
telecommunicat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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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이동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이 제한적으로 
한정된 사업자들이 독점 형태로 경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기업들 간의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
구들이 있었지만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복합적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사업자 경쟁구도의 복합적 양상을 확인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지표인 가입자 수, 번호이동자수, 매출액 등의 실증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경쟁양상을 연구하
였다. 연구결과 통신시장에 도입된 정부 정책은 시장경쟁 촉진과 고착화된 경쟁구도 완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신사 재무성과 개선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간 유입영향력 차이를 줄
이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MVNO의 점유율 상승에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 기존 
MNO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MVNO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Abstract  We analyzed the effec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on competition structure of telecommunication 
companies.. Results showed a decrease in market share difference among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due
to increased competition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MVNO) and mobile number
portability. We also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MVNO caused a relaxed competition structure between network
operators. Furthermore, we observed an increased subscriber influx of late adapte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Mobile and Service Retail Regulation Law (MRL). However, we found a gradual decrease in the competitiveness of
MVNO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MRL.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Mobile and Service Retail Regulation Law
had a negative impact on customer churn as well as the financial structures of telecommunication companies.

Keywords : Government intervention, Mobile telecommunication, Mobile network operator,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obile and Service Retail Regulation Law, Mobile number por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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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제기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급속히 성
장하면서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성장을 주도하였다. 그동

안 정부는 시장자유경쟁의 결과로 시장 건전성 실패를 

방지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이 제한
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사업자들이 독점 형태로 경쟁하게 

된다. 또한 몇 개의 기업이 서로간의 경쟁을 피하거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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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다[1]. 
이동통신시장이 3사 체제로 형성된 후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시장집중도 심화현상이 가속되어 선발사

업자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시장 구조가 지속되
었다. 이러한 상황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선발사업자
의 시장선점효과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다[2].
이에 정부는 시장점유율제한규제, 요금인가제, 번호

이동성제도실시, 보조금 규제 폐지,알뜰폰 도입, 의무약
정제도 시행 등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기업들 간의 유효

경쟁체제를 위해 다양한 정부규제 및 법안들을 시행하였

다[3].
그동안 시행된 정부규제 및 법안들을 간략히 살펴보

겠다. 우선 번호이동성제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후발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과의 격
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제도이다[4].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유

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금, 가입비 면제 혜택 등 기업의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였고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었다.[4],[5]. 이에 요금 경쟁과 
같은 바람직한 형태의 경쟁보다는 마케팅 경쟁과 같은 

소모적 형태의 경쟁이 주를 이루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통신비 증가로 이어졌다[6].
그리하여 정부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하
지만 이동통신사업은 주파수 보유를 위한 통신망 설비 

등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

장진입이 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

장하는 주파수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였다[7]. 이러한 
도매제공 형태의 서비스(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를 우리나라에서는 알뜰폰 사업자라
고 한다.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통
신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찍이 MVNO를 도입하여 소비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8]. 우리나라도 알뜰폰으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요금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기존 통신사들의(SKT, KT, 
LG유플러스)의 방어 전략으로 보조금 과열문제는 지속
되었다[9].
이에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 마련 및 통신비 인하유도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제정, 2014
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10].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
고 실시된 단통법은 초기 소비자 통신비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이 받으며 지금까지도 찬반의견이 나뉘

고 있다[11].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시장의 효과적인 경쟁과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였다. 이
러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성과나 결과

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복합적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

이다. 이동통신시장 환경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도입을 기준으로 하여 통신시장을 평

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
통법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2017년 9월)에서 현재까
지의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정책에 따른 환경변화가 시장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신사들의 경쟁이 어

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는 네트워크 사업자 위주

의 경쟁구도를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

어, 생태계 구성원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동태적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 도
입된 제도들이 통신사간의 경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 확인하고 통신시장 평가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이동통신시장의 정부규제 변화에 따라 시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 

번호이동자수에 초점을 두어 실증연구를 하였다. 연구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5년 12월 까지 통신사별 가입
자 수, 번호이동자수, 매출액 등의 데이터를 미래창조과
학부 공시자료와 각사 IR에서 수집하였다. 또한 정책변
화에 대한 번호이동모형 산식을 이용하여 정책별 사업자

간 번호이동 경쟁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통신시장

의 흐름을 확인하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및 논
문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그 동안의 정
부 규제 및 정책인 번호이동성제도, MVNO 제도, 단통
법 관련 이론적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3장 연구모
형에서는 연구모형과 데이터 소개, 표본의 특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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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며 4장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로 시장분석 및 통신사
간 경쟁상황을 실증분석 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의미와 한계점에 대해 작성하였다.

2. 이론적배경과 선행연구 

2.1 번호이동성제도와 번호이동자수

번호이동성 제도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통신 사업자에게 별

도의 해지신청 없이 새로운 통신시장 사업자에게 가입하

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이다[4]. 즉 소비자
에게 사업자 선택권을 주어 편익을 증진시키고 시장의 

경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12].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의 가입

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체제 구

축을 유도하고, 후발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과의 격차
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13].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하였다. 이동통신사
업자들은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

금, 가입비 면제 혜택 등 기업의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다
양한 전략을 실시하며 요금 경쟁과 같은 바람직한 형태

의 경쟁보다는 마케팅 경쟁과 같은 소모적 형태의 경쟁

이 주를 이루는 문제가 발생하였다[4].
이러한 번호이동성 제도에 관한 국내연구로 박명호

(2003)는 번호이동율(Churn rate)를 이용하여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였다. 시차별 번호이동 도입에 따라 
후발사업자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선발

사업자의 번호이동이 시작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정책목

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13]. 박진
우(2003)는 번호이동성 정책이 IMT-2000시장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

았고 번호이동성 제도가 사회후생 증진에 기여한다고 주

장하였다[14].

2.2 MVNO와 알뜰폰

2000년대 중반이후 번호이동성 도입과 새로운 통신
기술을 앞세워 통신사 간 경쟁은 활발해졌지만 경쟁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어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효과는 크지 않았다[20]. 그리하
여 정부는 시장 경쟁은 활성화 시키고 통신요금을 인하

시키려는 목적으로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파수 도매제공 제

도를 도입하였다[7].
이를 계기로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형태가 국내에 도입되었고 기존통신사인 MNO (Mobile 
Network Operation)의 이동통신망을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인가되었다. 우리나라는 MVNO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뜰폰 이라한다. 알뜰폰 도입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진입으로 시장성장이 다소 지연되었다

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CJ 헬로비
전, SK 텔링크 등 다수의 대기업 계열사가 진출하면서 
제도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백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현 
정부의 적극적 육성의지를 바탕으로 중단기 전망은 긍정

적 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성장률 둔화와 가입자 
수의 양적성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MVNO의 주요 타
겟층이 저가요금제를 선호하는 중장년 또는 청소년 등으

로 수요의 한계가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MVNO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여부를 위해선 정

부의 정책지원 의지, MNO의 영업전략, 통신시장 변화 
등으로 판단되며, MVNO의 성장으로 전체 이동통신시
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15]

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의 제한과 
소비자 간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요지로 통신사의 보

조금 지급을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보조금에 의한 영업경

쟁력을 약화시켜 소모적인 경쟁에서 탈피하도록 유도하

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통신비를 인하하는데 의의가 있

다.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첫째, 소비자간 단말기 보조금 
차별이 발생하였으며, 고가의 요금제와 연동된 높은 보
조금 지급이 소비자 통신비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

었다. 또한 통신사간 과열된 가입자 유치 전략으로 불필
요하게 단말기를 교체하여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둘째, 통신사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초과
이윤이 축적되지 않아 설비투자를 할 여력이 축소되었

다. 또 다른 문제로는 보조금이 알뜰폰과 자급단말기 등 
경쟁시장의 형성을 저해하였다. 보조금 지급능력이 부족
한 소규모 알뜰폰 업체들이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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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Variables

Song(08) subscribers Churn rate Market share

Lee(09) subscribers Operator sales

Kim(07) subscribers Operator Market share Payment

Eom(15) subscribers Churn rate Operator Market share

Hong(15) subscribers Payment Communication aid

Park(03) subscribers Churn rate Market share Payment

Park(04) subscribers Churn rate Market share

기존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해 경쟁력이 상쇄

되어 시장형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3].
단말기 보조금 규제 성과로는 과거 2006년 보조금 규

제사례를 들 수 있다. 보조금규제를 통산 성과는 통신사
업자의 자율성극대화, 이용자 이익증진,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보조금 지급, 신규서비스 활성화 및 경쟁상황 약
화 방지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관적
인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자들의 혜택이 평등하게 되어 

이용자 후생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되었고, 통
신사간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후발 기업의 재

무구조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16]
하지만 과거의 긍정적 평가에도 2015년 단통법은 도

입 취지에 반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후속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럽전자통신제도기
구인 BEREC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이 2010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경쟁 상태에서 인위적 규제로 인해 이용

자들이 사업자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용자들이 
기존에 이용해온 사업자에게 고착되어 가격이나 품질경

쟁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17].

3. 연구모형의 구성

3.1 데이터 

연구 시작에 앞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에 필

요한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가입자 수
와 번호이동자수, 점유율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구

조를 연구한 박성현(2003)·송정석(2008)·엄정원(2015)에
서 사용한 가입자 수, 번호이동자수, 점유율을 이용해 제
도도입에 따른 경쟁구조를 분석하고, 시장규모나 경쟁구
조에 따른 시장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영미(2009)에서 
사용한 매출현황을 연구에서 사용한다.

Table 1. Data and variables used in Literature review

데이터 출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시자료와 각 통신

사에서 제공하는 IR 자료이며 분석 대상연도는 2004년
부터 2015년이다. 그러나 연구대상 기간의 비교 기준을 
세우기 위해 2000년부터 2003년 데이터를 일부 분석에
서 사용하였다.

3.2 연구모형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시장에서 정보통신 정책에 따

른 사용자 행위의 총괄지표인 번호이동자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Fig. 1. Research model

기간별 경쟁관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을 세우

고 회귀분석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정책도입
으로 인한 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번호이동성 도입시점, 
MVNO 도입시점, 단통법 도입 기간을 요인으로 구분하
였다.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이전을 기준으로 하여 번호이
동성 제도부터 MVNO도입 전 까지를 기간1(D1), 
MVNO 도입부터 단통법 도입 이전까지를 기간2(D2), 
단통법 도입이후를 기간3(D3)으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따라 번호이동 증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간의 

번호이동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인 개별 
통신사간 경쟁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자사의 번호이동자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경쟁사에서 자사로 이동한 번

호이동자수와 기간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정한다. 분석
에 사용된 변수들을 정리하면 아래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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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variable and sample used for the analysis

Mark Contents Variables

SKT
->KT

Customer churn
to KT from SKT

Out
SKT

In
KT

SKT
->LGU

Customer churn
to LGU from SKT

Out
SKT

In
LGU

SKT
->MVNO

Customer churn
to MVNO from SKT

Out
SKT

In
MVNO

KT
->SKT

Customer churn
to SKT from KT

Out
KT

In
SKT

KT
->LGU

Customer churn
to LGU from KT

Out
KT

In
LGU

KT
->MVNO

Customer churn
to MVNO from KT

Out
KT

In
MVNO

LGU
->SKT

Customer churn
to SKT from LGU

Out
LGU

In
SKT

LGU
->KT

Customer churn
to KT from LGU

Out
LGU

In
KT

LGU
->MVNO

Customer churn
to MVNO from LGU

Out
LGU

In
MVNO

MVNO
->SKT

Customer churn
to SKT from MVNO

Out
MVNO

In
SKT

MVNO
->KT

Customer churn
to KT from MVNO

Out
MVNO

In
KT

MVNO
->LGU

Customer churn
to LGU from MVNO

Out
MVNO

In
LGU

더불어 기초 시장 환경 분석을 위해 시장점유율 추이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4. 실증분석

4.1 시장점유율과 상관관계

4.1.1 시장점유율

아래 Table 3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각 통신사별 
시장점유율 추이이다. SKT는 한국이동통신시장을 그대
로 물려받아 시장에 진입 한 뒤로 시장점유율 1위를 유
지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그러
나 2004년 시차별 번호이동성이 도입되고 후발 사업자
인 LG유플러스와 KT에 고객을 빼앗기면서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였고 2011년 49.5%를 기록하였다. 최근 
1년의 점유율을 보면 40%중반까지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T는 30% 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3년 28% 까지 하락
하였다. 2014년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간의 고객이동
이 급감한 시기엔 25.9%까지 하락하였다.

점유율 3위 기업인 LG유플러스는 2004년 가장 먼저 
번호이동성을 시작하여 SKT와 KT고객을 흡수하며 
2005년 17%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SKT와 KT의 점유
율 하락추세에도 LG유플러스는 큰 변동 없이 점유율을 
유지하였고 2015년 19.5%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3사중 
유일하게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MVNO는 2011년 시장진입 이후 가입자 수는 증가하
고 있으나 점유율은 저조한 추세이다. 그러나 2015년 
10%의 점유율을 기록, MNO 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치
이지만 LG유플러스와의 점유율 차이가 약 9%로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Market share trend

Reg. Year SKT KT LGU+ MV
NO

Early 
market

00 54.2 26.2 19.6 -

01 46.1 37.3 16.6 -

02 53.2 31.9 14.8 -

03 54.5 31.1 14.4 -

Mobile
number

portability

04 51.3 32.1 16.6 -

05 50.9 32.1 17.0 -

06 50.4 32.1 17.4 -

07 50.5 31.5 18.0 -

08 50.5 31.5 18.0 -

09 50.6 31.3 18.1 -

10 50.6 31.6 17.8 -

11 50.5 30.9 17.8 0.8
MV

NO’s
Entry

12 49.5 29.6 18.5 2.4

13 48.1 28.0 19.4 4.5

14 46.2 26.6 19.2 8.0
M.R.L

15 44.5 25.9 19.5 10.0

* Unit : Percent(%)
** M.R.L: Mobile and Service Retail Regulation Law

4.1.2 점유율 상관관계

Table 4는 이동통신시장에 도입된 정책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상관관계를 정리한 표이다. 우선 2000년 초
기시장 경쟁상황을 살펴보겠다. 이 시기는 SKT, KT(당
시 KTF), LG유플러스(당시 LGT) 3사 경쟁이 본격적으
로 시작된 시기로, SKT와 KT 위주의 경쟁 구도였다. 두 
통신사의 상관계수는 –0.855로 (-)관계가 강하며 앞서 
확인한 점유율 추이와 일치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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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rket share correlation trend

Early
Market

Mobile 
number 

portability
MVNO’s 

Entry M.R.L

Term 00~03 04~11.10 11.11~14.09 14.10~15.12

SK:KT -0.855 0.416* 0.974* 0.959*

KT:LGU -0.481 -0.780* -0.945* -0.835*

LGU:SK -0.044 -0.894* -0.873* -0.906*

MVNO:SK -0.997* -0.987*

MVNO:KT -0.978* -0.985*

MVNO:LGU 0.877* 0.845*

* p-value <0.05
** M.R.L: Mobile and Service Retail Regulation Law

그리고 SKT와 LG유플러스의 상관계수는 –0.044로 
둘 사이에 관계는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번호이동성이 도입된 2004년부터 MVNO가 도입되기 
이전의 시기를 살펴보겠다. Table 4의 두 번째 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번호이동성이 도입되기 전과 달리 
SKT와 KT의 상관계수는 0.416로 (+)관계를 보이고 있
다. 반면에 LG유플러스와 SKT의 상관계수는 –0.894로 
(-)관계가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양상은 결국 
번호이동성 도입으로 인해 후발사업자의 영향력 증가효

과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MVNO가 도입된 시기의 점유율 상관관계

를 살펴보겠다. 이 시기는 모든 통신사간의 점유율 상관
계수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의 진입으
로 경쟁이 촉진된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점유율이 높
은 SKT와 KT의 상관계수가 (+)방향으로 증가하였으며, 
LG유플러스와 SKT, KT의 상관계수는 (-)방향으로 증가
하였다.

Table 3의 점유율과 함께 살펴보면 SKT와 KT의 점
유율은 하락하고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
다. 특히 MNO사업자 중 LG유플러스는 MVNO와 유사
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상관계수의 변
화는 이전의 양상과 다르게 해석된다. 즉,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으로 새로운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 단통법 시행이후 상관계수를 살

펴보겠다. 이 시기의 상관계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모든 통신사간 고객 전환율
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이유는 통신사 전환
에 따른 보조금 해택이 크게 줄어드는 등 번호이동의 이

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SKT와 LG유
플러스의 점유율 상관계수는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고

객 전환율이 감소되는 양상 중 SKT의 고객이 LG유플러
스로 흡수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Table 3의 점유율추
이와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4.2 번호이동 추이와 이전율

4.2.1 번호이동 추이

Fig. 2.는 MNO사업자간의 번호이동추이와 MNO와 
MVNO간의로 번호이동자수 추이이다. 우선, Fig. 2.의 
(a) 그래프는 MNO간의 번호이동자수 추이이다. 그래프
에서 보이는 대로 상대방 통신사간 번호이동양상이 대칭

적이다. 이는 통신사의 고객유치경쟁의 결과가 결국 가
입자 주고받기식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a)

(b)

(c)

Fig. 2. Churn rate Trend(MNO, MNO-MVNO)

하지만 LG유플러스와 SKT, KT의 변화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2011년 이후 SKT를 해지하고 LG
유플러스로 전환하는 번호이동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

였다. 또한 KT를 해지하고 LG유플러스로 전환하는 번
호이동자수도 그 반대의 경우보다 항상 높은 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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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즉, LG유플러스에서 SKT와 KT의 해지자를 
더 많이 흡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Fig. 2.의 (b) 그래프는 MNO에서 MVNO로 번호 이
동한 추이이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MNO사업자에서 
MVNO사업자의 번호이동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SKT, KT, LG유플러스 순서로 많은 수의 가입자가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급증한 
기간은 우체국에서 알뜰폰 판매를 개시한 시점이다. 나
머지 두 기간은 MNO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2014
년 3월~5월과 SKT와 LGU+에 각각 신규모집 금지 처분
이 진행된 2014년 8월~9월이다. 이 기간에는 MVNO 가
입자 규모가 10만명을 기록하는 등 MVNO의 점유율이 
급등하는 시기였다. 또한 2014년 이후 MNO간의 번호
이동자수가 하락할 때 MVNO에서 MNO로의 번호이동
자수는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의 원
인은 이후 4장 3절에서 실증분석 시 언급하도록 한다.

4.2.2 번호이동 이전율

다음으로 번호이동주 수에 따른 이전율을 살펴보겠

다. 이전율이란 사업자의 전체 가입자 수에서 번호이동
고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7]. 예를 들어 SKT 입장에
서 KT로 가입 전환한 고객의 이전율은 SKT 가입자 전
체 수에서 SKT에서 KT로 번호이동 한 고객수가 차지하
는 비중이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SKT에서 KT로의 이전율이 높다는 것은 SKT의 해지자
가 KT로 흡수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
증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5. Mobile number portability trend

Regulation Mobile number
portability

MVNO’s 
Entry M.R.L

Term 04~07 08~11 12~14 15
SKT→KT 32.44 34.99 23.63 4.59

SKT→LGU 15.64 16.51 19.19 7.56
KT→SKT 46.75 57.30 43.14 7.83
KT→LGU 20.64 22.12 17.32 7.12

LGU→SKT 29.82 30.84 18.45 4.69
LGU→KT 28.95 36.41 18.48 5.17

SKT→MVNO 3.33 1.55
KT→MVNO 3.76 1.90

LGU→MVNO 3.15 1.49
MVNO→SKT 1.55 3.04
MVNO→KT 1.90 2.22

MVNO→LGU 1.49 1.63

* unit : percent(%)
** M.R.L: Mobile and Service Retail Regulation Law

Table 5는 통신사간 번호이동 이전율을 정리한 표이
다. 번호이동성이 도입되어 통신사간 소비자 전환이 가
장 활발했던 2004년~2011년은 두 기간으로 나누었다. 
그 이유는 Fig. 2 번호이동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번호이동자수 추이가 약 3~4년 주기로 증감하기 때문이
다. 물론 2004년부터 2011년을 함께 묶어 계산해도 전
체적인 비율은 동일하지만,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위
와 같이 나누도록 한다.
번호이동성 도입 초기 2004년~2007년 동안의 번호이

동 이전율을 살펴보겠다. KT-SKT 이전율은 46.75%로 
KT를 해지하고 SKT로 이동한 가입자 비율을 나타낸다. 
반대로 SKT-KT이전율은 32.44%이다. 결론적으로 가입
자 주고받기 식의 경쟁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
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것이다. 같은 시기의 모든 이
전율을 살펴보면 SKT의 가입자 유치 영향력이 우위였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KT와 LG유플러스 관계는 각각 
28.95%와 20.64%로 KT의 가입자 유치 영향력이 우위
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08년 ~ 2011년 동안의 번호이동 이전율

을 살펴보겠다. Table 5의 두 번째 열의 이전율들은 이
전 시기와 유사한 양상이지만 그 차이가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호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었
음을 암시한다. 이 시기에 경쟁이 가장 활발한 관계는 
SKT와 KT이다. 다음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크고, 
SKT와 LG유플러스의 이전율 차이가 가장 적다. 

Table 4의 점유율 상관관계와 비교하면 SKT와 KT는 
유사한 양상의 점유율 증가(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가입
자 유치경쟁이 강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KT
와 LG유플러스는 (-)방향의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지만, 이전율 차이는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통신사의 점유율 차이는 크지만, LG유플러스의 해지
자가 SKT와 KT로 비슷한 비율로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에서 타사로의 이전율

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임을 Table 5의 세 번째 열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T에서 KT로의 이전율은 KT에서 
SKT로의 이전율과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였지만, LG유
플러스로의 이전율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Table 4의 점
유율 상관관계에서 SKT와 KT의 점유율 상관계수가 (+)
방향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양사의 가입자 이탈율도 
비슷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의 상황은 Table 5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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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단통법은 통
신사 이동으로 인한 소비자 전환의 이익이 적기 때문에 

번호이동 이전율도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소한 이전율 사이에서 LG유플러스와 관련된 타사의 
이전율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SKT에서 
LG유플러스로의 이전율이 LG유플러스에서 SKT로의 
이전율보다 큰 수치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SKT와 LG유
플러스의 점유율 상관계수도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두 
결과를 유추하면, SKT와 KT의 상호영향력은 감소하고 
SKT와 LG유플러스의 상호영향력이 증가함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MVNO와 기존 MNO 3사의 번호이동 이

전율을 살펴보겠다. MNO 3사 중 LG유플러스와 
MVNO의 점유율 상관관계가 (+)방향의 관계이며 
MVNO에서 LG유플러스로의 이전율은 1.63%로 MNO
사업자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SKT와

KT, LG유플러스와 MVNO의 영향력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MVNO 도입을 통해 이동
통신시장의 경쟁 구조에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제도 
도입의 취지 중 하나인 비대칭적 경쟁구조 완화에 일정 

수준의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MVNO에
서 MNO의 이전율을 살펴보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Table 5의 결과처
럼 시간이 지날수록 MVNO로의 이전율이 절반 정도 감
소하였고 MNO로의 이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다. MVNO로의 이전율이 낮아진다면 비교적 저가의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통신사간 경쟁상황 실증분석

지금까지 점유율 상관관계와 번호이동양상을 통해 정

책변화에 따른 MNO와 MVNO의 경쟁양상 변화를 살펴
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이동통신사간의 경쟁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각 통신사간의 상호 유입영향 관계

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3년을 기점으로 포화상태인 이동통신시장은 순 

신규가입자보다 경쟁사의 해지자가 자사로 신규 가입하

는 수가 많았다[4]. 그렇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에서도 경
쟁사의 해지자가 자사로 번호이동한 수를 자사의 신규가

입자로 가정하고 있다[3],[4],[5]. 본 연구도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즉, 자사의 신규 가입자는 
경쟁사의 해지자와 같다는 전제로 아래와 같은 회귀식을 

이용하여 통신시간의 상호 경쟁 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회귀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D1은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된 2004년 1월부터 MVNO 도입전인 2011
년10월까지의 더미변수이며 D2는 2011년 11월부터 단
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9월까지의 더미변수이다. 
D3은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
월까지의 더미변수 이다. In_자사는 자사로 유입된 번호
이동자수이며 Out_경쟁사는 경쟁사로부터 자사로 유입
된 번호이동자수이다. 위 회귀식을 이용하여 Out경쟁사 
변수가 종속변수인 In_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회귀추정식의 D1(번호이동시행), 
D2(MVNO시장진입), D3(단통법시행)를 요인으로 구분
하여 서로 다른 구간에서 통신사간 유의한 차이를 각각 

추정할 수 있다. 통신사별 번호이동자수의 통계분석을 
위해 Q-Q test를 진행하였으며, 수집한 데이터가 등분산
성과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통신사의 번호이동자수에 로그차분을 하여 분석하였다. 
회귀 추정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6. Analysis of the movement of subscribers by 
regulation

Regulation
Term

Mobile 
number 

portability
MVNO’s 

Entry M.R.L
C Adg R2

own Competitor 04~
11.09

11.10
~

14.10

14.11
~

15.12

In
SKT

Out
KT

0.984**
(106.25)

0.949**
(43.67)

0.903**
(11.97) 0.006 0.98

Out
LGU

0.122**
(2.01)

1.069
(4.78)

1.089
(1.304) 0.040 0.16

Out
MVNO - 0.439**

(6.21)
1.125**
(2.53) -0.128 0.49

In
KT

Out
SKT

0.922**
(35.95)

0.963**
(33.90)

0.912**
(10.17) 0.001 0.947

Out
LGU

0.067
(0.75)

0.185
(1.16)

1.019*
(2.22) -0.003 0.026

Out
MVNO - 0.048

(0.25)
0.969
(1.21) -0.005 -0.01

In
LGU

Out
SKT

0.837**
(29.94)

1.038**
(28.63)

0.977**
(10.80) 0.004 0.928

Out
KT

0.199**
(4.38)

0.886**
(10.94)

0.966**
(4.14) -0.003 0.518

Out
MVNO - 0.425**

(6.33)
1.203**
(3.43) -0.115* 0.532

In
MVNO

Out
SKT - 0.754**

(22.71)
1.026**
(7.48) 0.027 0.931

Out
KT - 0.867**

(31.97)
0.999**
(10.15) 0.006 0.964

Out
LGU - 0.867**

(31.97)
0.999**
(10.15) 0.006 0.964

*: p-value <0.05 %
**: p-value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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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SKT에 유입된 경쟁사의 번호이동자수에 대한 
회귀추정결과이다. Table 6의 첫 번째 열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T로 유입된 KT 해지자의 번호이동 추정결과는 
모든 기간의 추정계수 값이 높으며, 모델 설명력이 강함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 될수록 각 구간별 추
정계수 값이 0.984에서 0.903으로 감소한다. 이런 결과
는 KT에서 SKT로의 번호이동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것
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KT로 유입된 SKT 해지자의 번호이

동 추정결과를 살펴보겠다. Table 6의 두 번째 열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T와 마찬가지로 KT도 모든 구간의 
추정계수 값이 높다. 하지만 MVNO가 도입되면서 SKT
로부터의 번호이동이 급증하였으나, 단통법 시행이후 급
감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즉, MVNO 도입 이후로 가입
자 유입 영향력이 SKT보다 KT가 우위였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SKT로 유입된 LG유플러스 해지자의 번호이
동 추정결과를 살펴보겠다. 시간이 지날 수 록 각 구간별 
추정계수 값이 0.122에서 1.089로 크게 증가한다. 특히 
MVNO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0.122에서 1.069로 증가하
였고 단통법 시행 이후 1.089까지 증가하였다. 즉, LG유
플러스의 해지자 1단위당 SKT의 가입자가 1.089만큼 
증가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LG유플러스의 해지자에 대
한 SKT의 영향력이 커짐을 암시한다. 하지만 조정된 R2
의 값은 0.16으로 낮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LG유플
러스에 대한 SKT의 유입영향력을 추정하는데 추가적으
로 고려해야 할 설명요인이 누락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KT에 유입된 경쟁사의 번호이동자수에 대

한 추정결과이다. 우선 SKT와의 추정결과는 모든 구간
에서 높은 t값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
이고 있다. 앞서 Table 5의 번호이동자수에 따른 이전율
을 보면 단통법 이후 SKT에서 KT로의 번호이동 이전율
은 43.13%에서 7.83%로 감소한다. 그럼에도 Table 6에
서의 높은 추정계수의 결과는 SKT와 KT간의 경쟁 영향
력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KT로 유입된 LG유플러스 해지자의 번호이

동 추정결과를 살펴보겠다. 추정결과 추정계수는 0.067
에서 1.019까지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LG유플러스의 
해지자가 KT로 유입되는 비율이 계속증가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 해지자 1단위당 KT의 가입자 수가 더 많다
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Table 5의 이전율과 비교하면 

LG유플러스에서 KT로 이동하는 가입자의 이전율은 
5.17%로 그 반대의 경우인 7.12% 보다 이전율이 낮아 
회귀추정결과와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상호 가
입자 유입영향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번호이동자수 

추이변화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 분석의 R2
의 값이 0.026로 정부의 제도 이외에 고려되지 않은 설
명요인이 누락되어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지금까지의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단통법 이전엔 KT

가입자에 대한 유입영향력은 SKT가 항상 우위였다. 하
지만 단통법 이후 가장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통신사 경쟁양상이 바뀌었음을 분석결과
를 통해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LG유플러스에 유입된 경쟁사의 번호이동
자수에 대한 추정결과이다. 모든 추정계수들이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며 조정된 R2값도 높은 편이다. LG유
플러스는 후발사업자로 선발사업자와의 경쟁구도 차이

를 중점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LG유플러스로 유입된 
SKT 해지자의 번호이동 추정결과를 살펴보겠다. 추정결
과 번호이동성 도입 직후의 추정계수는 0.837로 0.715의 
유입영향력 차이가 있었다. MVNO 진입시기엔 1.038까
지 증가하여 유입영향력 차이가 0.031까지 좁혀졌으나 
단통법 이후 0.122로 증가하였다. 즉, MVNO도입은 
SKT와 LG유플러스의 유입영향력 차이를 좁히는 계기
가 되었으나 단통법 이후로 그 차이가 증가하였음을 암

시한다. 
다음으로 LG유플러스로 유입된 KT해지자의 추정결

과를 살펴보겠다. 추정결과 추정계수는 0.199에서 0.966
까지 증가한다. 특히 MVNO의 시장진입시기엔 KT해지
자에 대한 LG유플러스의 유입 추정계수는 0.886으로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유입영향력이 KT보다 우위로 이
전보다 역전되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후 KT해지
자에 대한 추정계수는 0.966, LG유플러스의 해지자에 
대한 추정계수는 1.019로 다시 KT의 유입 영향력이 커
졌음을 암시 한다. 또한 상호 유입영향력 차이는 0.132
에서 0.053으로 전체적으로는 좁혀지는 양상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MVNO와 기존 MNO사 간의 추정결과를 

살펴보겠다. 모든 추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조정
된 R2값도 높다. 우선 MVNO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 
MNO와의 추정결과이다. 시장진입 초기엔 KT와 LG유
플러스 해지자의 MVNO 유입률이 가장 높고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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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도입 후에도 KT와 LG유플러스의 유입률이 증가
하였지만 SKT 해지자의 MVNO 유입률이 나머지 두 회
사보다 높아졌다. 즉, 선발사업자인 SKT에 대한 MVNO
의 유입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MVNO에서 MNO로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MVNO 해지자는 SKT와 LG
유플러스로 각각 0.439와 0.425의 유입률 보였다. 하지
만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각각 

1.125, 1.203으로 MNO로의 유입이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KT와 MVNO의 경쟁관계는 KT로의 추정계
수 0.969, MVNO로의 추정계수 0.999로 KT를 해지하
고 MVNO로 이동하는 비율이 우위에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MVNO의 MNO 해지자

에 대한 유입영향력은 단통법이후로 약화되었고, 유입 
영향력 차이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4.4 통신사의 수익변화

지금까지 정책 시기별 통신사간 경쟁양상에 대해 살

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같은 환경 변화에서 통신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양상을 분석한다. 그 이유는 결국 사업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있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경영성과의 측정은 시장점유율, 매출
액증가율, 영업이익률 등의 지표를 사용한다[19]. 데이
터는 각 사의 IR을 참고하였다. SKT와 KT, LG유플러스
의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취합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분석과 마찬가
지로 정책이 도입된 기간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Table 7. Sales and Operating Profit Analysis

Term

Mobile 
number 

portability
MV
NO M.R.L

C Adj 
R

04~11 11~14 15

SKT
sales 0.41** 0.68** 0.84** 15.81 0.79

SKT
Profit 0.16 -1.35 -0.03 14.31 0.04

KT
sales 0.34* 0.72* 0.68* 16.24 0.65

KT
Profit 0.17 -1.35 -0.03 14.31 0.04

LGU
sales 0.75** 1.61** 1.63** 14.56 0.88

LGU
Profit 0.82 0.89 1.25 12.5 0.08

*: p-value <0.05%
** : p-value <0.01%

우선 SKT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살펴보겠다. 2004년
부터 2015년도까지 SKT의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MVNO 도입 후 추정계수 –1.35%
까지 하락하였고 단통법 도입 이후 이전보다 개선되었지

만 (-)방향의 영업이익 변화를 보이고 있다. 둘째, KT의 
매출 및 영업 이익을 살펴보겠다. KT는 MVNO 도입된 
후 매출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단통법 이후 하락하였다. 
영업이익은 SKT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셋째, LG
유플러스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살펴보겠다. LG 유플러
스는 3사 중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업이익도 유일하게 모두 (+)방향의 증가율을 보
이고 있다. 하지만 취합한 데이터에 의하면 SKT, KT, 
LG유플러스 순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많다. 즉, 통신
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양상은 큰 변화가 없으나 LG유
플러스만이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동 분석의 
조정된 결정계수 값을 보면 영업이익 분석의 계수 값들

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정부 정책변화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누락되었음을 암시한다.

5. 연구결과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이동통신 정책에 따른 통신사 경쟁상황 변

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건전성 실패를 방지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

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규제로 인한 정책 
효과 및 성과에 대한 연구는 정책도입 전후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실증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이슈를 순차적으로 다루

고 있는 실정이다[22][23].
하지만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는 네트워크 사업자 위

주의 경쟁구도를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

되어, 생태계 구성원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동태적 양상
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
를 사용해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사업자 경쟁구도의 복

합적 양상을 확인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약 10년 간 이동통신시장에 도입된 정

책들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사업자 성과지표들을 설명변

수로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규제가 사업
자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번호이동모형 산식을 

이용하여 정책별 번호이동 경쟁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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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번호이동성은 통신사간 경쟁 활성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동통신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드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통신사의 번호이동 이전율 차
이가 점차 증가하였고 상호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

화되었다. 이 시기 상호간 영향력이 큰 사업자는 SKT와 
KT이며 가장 작은 영향력은 KT와 LG유플러스로 나타
났다.
둘째,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된 후에 도입된 제도인 

MVNO의 시장진입으로 MNO 사업자간의 경쟁구조에 
유의한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 시기엔 SKT와 KT의 경
쟁 영향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
의 경쟁 영향력이 강해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번호이
동 이전율과 번호이동 추정결과 등을 유추해보았을 때 

LG유플러스는 SKT나 KT보다 MVNO와 비슷한 경쟁 
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시기 MVNO
로의 해지자 이전율이 높은 MNO통신사는 KT와 LG유
플러스로 비슷한 이전비율을 보였고 SKT가 가장 낮았다. 
셋째, MVNO가 진입한 후 단통법이 시행된 시기엔 

SKT와 KT의 경쟁관계 약화가 심화되었다. 동시에 SKT
와 LG유플러스 그리고 KT와 LG유플러스의 경쟁관계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또한 매출 및 영업이익 분석에서 
SKT와 KT가 (-)방향의 추정결과를 보일 때 LG유플러
스는 (+)방향의 추정결과를 나타냈다. 즉, LG유플러스는 
정책 변화로 긍정적 영향을 받은 사업자임을 암시한다. 
한편 SKT는 MVNO로의 해지자 이전율이 타사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는 비교적 고가의 서비스를 사용하였던 
SKT의 가입자들이 저가의 서비스인 MVNO로 유입되
고 있음을 암시한다.
넷째, 단통법 도입 이후의 분석결과이다. 우선, SKT 

해지자에 대한 가입자 유입 영향력은 MVNO(1.026)> 
LG유플러스(0.977)>KT(0.912) 이며, KT 해지자에 대한 
가입자 유입 영향력은 MVNO(0.999)>LG유플러스
(0.966)>SKT(0.949) 이다. LG유플러스 해지자에 대한 
가입자 유입 영향력은 SKT(1.089)> KT(1.019)> 
MVNO(0.999) 이고 MVNO 해지자에 대한 가입자 유입 
영향력은 SKT(1.026)>LG유플러스(0.999)=KT(0.999) 
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발 사업자인 SKT, KT 해지자에 
대한 후발사업자 LG유플러스, MVNO의 유입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후발사업자에 대한 선
발 사업자의 유입 영향력도 다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즉, 단통법 이후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의 유입 
영향력이 대칭성을 보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실무적 시사점과 학술적 시사점으

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무적 시사점으로 
첫째, 통신시장에 도입된 정부 정책은 시장경쟁 촉진과 
고착화된 경쟁구도 완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신사 재무성과 개선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OECD국가 28개 중 우리나라 통신사 수익
성(EGITDA)은 23위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일치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24]. 둘째, 단통법은 선발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의 유입영향력 차이를 줄이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MVNO의 점유율 상승에 발판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 기존 MNO 사
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MVNO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앞으로 2017년 9월 까지 이
와 같은 환경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한계를 점검

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인적정보인 소득, 사용
패턴 등 외부적 영향요인을 고려하고 동일 가격 통신서

비스 내 품질 변화를 고려한 소비자 전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
다. 본 연구는 정책에 따른 통신시장 환경변화 관련 연구
들에서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중첩요인을 고려

하였다. 제도 구간에 따른 통신사 성과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더미변수와 설명변수를 곱하여 설명변수의 종속변

수에 대한 영향력이 더미변수(제도)가 설명하는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앞으
로의 연구들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분석 요인을 사업자 

경영성과 지표인 시장점유율, 번호이동자수, 매출에 한
하여 사용한 것이다. 통신시장과 사업자 경쟁 변화는 다
양한 환경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므로 정부제도뿐

만 아니라 GDP, 최신기술 등장 등이 영향을 미친다. 하
지만 연구목적과 방법 등으로 인해 이를 포함하지 않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한 연구
들이 추후의 연구들에서 다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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